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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노동시간, 통근시간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Japanese families engaging in childrearing to discover changes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in the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hours spent on housework and childcare, caused 

by the unexpected crisis of COVID-19. An empirical analysis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affected the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s well as housework and childcare hours spent. The data analyzed were extrac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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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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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21 ʻʻ3rd Survey on Changes in Lifestyle Awareness and Behavior Due to the Impact of COVID-19ʼʼ 

conducted by the Japanese Cabinet Office. A total of 983 couples aged 20 or older, living with their spouse, 

having at least one child under the age of 18, and both employed were selecte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chang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husbandʼs role in housework and childrearing. Second, the decrease in working and commuting hours 

increased the husbandʼs role. Third, housework and childcare hours were more clearly related to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s of husbands and wives than to changes in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 conclusion, changes in menʼ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had a greater impact on role division, 

as well as housework and childrearing hours in the family, than changes in women's working and commuting 

hours. In the future, an analysis that considers labor market factors is necessary.

Key words : COVID-19 pandemic, Role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Working time, Commuting time

Ⅰ.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은 일과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및 가족

생활의 변화양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일하는 

방식의 하나인 재택근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재택시간의 증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이다(통계청, 2021;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2021). 이와 더불어 가족의 재택시간의 증가는 가

사 및 돌봄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총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의 재택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건강관리, 소독, 외출 후의 의류관리 및 세탁 등의 가사노동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경향이 있

다. Panasonic Webmagazine(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생활시간 영역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영역이 가사이며 

많은 사람들이 가사의 총량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송혜림(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들이 집에 머무

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 두가

지 측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할 일이 늘

어나서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과 가족원이 가사노동을 분담하

고, 다른 가족원들이 가사에 익숙해 지면서 부담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유경(2021)은 기존 연

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사노동이 늘어

나게 된 원인으로 가족원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가사

노동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집이라는 공간에 직장 및 학교

가 들어와 직장의 업무와 학교의 학습, 돌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직장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식사와 돌봄, 학습

관리, 생활관리 등이 가정의 역할에 추가되게 된 점을 지적하

였다. Panasonic Webmagazine(2022)에서는 가사부담이 증가

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일상적인 가사에 더해서 집

안 환기 및 소독, 재택근무 및 재택학습 등으로 가족원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원의 점심준비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게 된 가사가 늘어난 것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筒井(2022)의 연구에서는 외출제한, 학교의 

휴교 조치 등의 코로나 대책에 따라 가족의 재택시간이 증가하

였고 이에 따라 가사 및 돌봄노동의 총량이 늘어났지만, 부부

간의 분담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가사노

동에 비해서 돌봄노동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체 사회에 돌봄 공백 및 위기를 초래하였

으며 그 부담은 그대로 개별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더 구체적

으로 보육 및 교육기관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시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시간과 수고를 가중시키게 되었다(崔喜晶, 

2022; 허민숙, 2022).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지침의 하나로 긴급사태 선언이 

선포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의 30%, 남

성의 25%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内閣府, 2021a).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늘어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은 누가 담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시간, 통

근시간 등의 변화가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증가 혹은 감

소시키는가,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가사 및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 특히 남편의 장시간 노동이 

지목된 바 있다(이현아·김주희, 2021; 허수연·김한성, 2019; 

허수연, 2008).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해 온 가

사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을 감안할 때, 남녀차이에

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성보다도 여

성에 큰 타격이 있다는 지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부터 있었

다. 일본의 内閣府(2021b)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의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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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비율은 약 70%, 남성의 가사분담 비율은 약 30%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육아 분담 비율은 약 70%, 남성의 육아 분

담 비율은 약 35%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19 상황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눈에 띈 것이 

젠더 관점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대

상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갑자기 

취해진 학교 휴교 조치 등으로 늘어난 가사 및 육아 등 돌봄 

노동을 고려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에서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중립적이 아니라 많은 

경우 여성에 더 많은 부담이 되고 표면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코로나19가 일상생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자녀양육기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

추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

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생활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조사자료를 분

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부부간 역할분담변화, 가사 및 돌봄노

동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시된 연구들은 코로나19 팬

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분담이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진미정 외, 2020; 濱貴子 et al., 2022; 原

美和子, 2021; Panasonic Webmagazine, 2022; UN Women, 

2020). 구체적으로 가사분담의 증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 진미정 외(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노동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여성 43.1%, 

남성 23.9%인 것으로 나타났고, 濱貴子 et al.(2022)의 연구에

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부담감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

답비율은 25.0%, 여성의 응답비율은 34.6%였다. 실제적인 가

사분담 비율을 0~30%, 40~60%, 70~100%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성의 66.5%가 0~30%라고 응답하고 있었고, 여성의 68.8%는 

70~100%로 응답하고 있었다. Panasonic Webmagazine(2022)

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남편이 가사에 할애하는 비

율은 약 25%였던 것에 반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31.8%로 

약 7%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부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에는 약 43%였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1.3%로 약 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Women(2020)은 ʻUN 

Women Rapid Gender Assessment Surveys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의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60%의 여성과 

54%의 남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石橋, 武田 & 谷口(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

데믹 직후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

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남성의 가사비율은 증가세를 유지

하는 반면, 여성의 가사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시간의 증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진미정 외

(2020)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은 3.19시간에서 3.5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가사노동시

간은 1.31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濱

貴子 et al.(2022)에서는 가사시간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답비

율은 26.1%, 여성의 응답비율은 40.6%로 차이를 보였다. 原美

和子(2021)에서는 남성의 19%, 여성의 28%가 가사시간이 늘었

다고 응답하였다. 유배우자의 경우, ʻ자신은 증가했는데 배우자

는 변화없음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3%로 남성의 6%보

다 많았다. ʻ자신은 변화없으나 배우자는 증가했다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0%로 여성의 4%보다 많았다. 이렇듯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여성의 가사시간이 남성보다 증가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만을 살펴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영, 

2022; 이태·안준홍,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돌봄노동의 추이에 대해서 보면, 다

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노동부담이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경숙·이지인·정영태, 2020; 진미정 

외, 2020; Del Boca et al, 2020; Oreffice & Quintana-Domeque, 

2021). 또한, 가사분담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 부담에 있어서

의 남녀차이도 보고되고 있다. 진미정 외(2020)에서 남성의 경

우 35.6%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녀돌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63.9%가 자녀돌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

답하였다. 이경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돌봄노동시간의 증가나 감소 등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비율

은 남성 43.2%, 여성 34.6%로 나타나 돌봄문제에 있어 여성이 

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Del Boca et al. 

(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추가된 가사 및 자녀돌

봄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reffice 

& Quintana-Domeque(2021)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여

성이 남성보다 자녀돌봄과 가사일을 더 많이 했다는 점을 밝혀

냈다. 또한, 요리,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주당 9.2시간 더 많은 29.3시간 담당하고 있었는데, 코로

나19 이전보다 남녀격차는 조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시간의 증감을 살펴보면, 진미정 외(2020)의 연구

에서는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2.70시

간에서 3.66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은 1.80

시간에서 2.1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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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평균 

돌봄시간은 345분에서 744분으로 6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간 돌봄시간의 차이는 55분에서 148분으

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돌봄시간과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

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돌봄역할이 더 가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N Women(2020)의 보고서에서 누가 더 많은 시간

을 돌봄노동에 할애했는가에 대해서 56%의 여성과 51%의 남

성이 자신의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石橋 et al. 

(2021)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의 돌봄노동부담이 여전히 큰 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 돌봄노동시간으로 보면, 여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주

당 26시간이었던 것이 31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시간

에서 24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부부가 가사와 자녀돌봄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 Carlson, 

Petts & Pepin(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성

이 가사 및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과 남성의 가사 분담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비율이 64%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자녀돌봄에 대해서는 50%에서 36%로 감소하였

다.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비율은 27%에서 42%로 

증가하였고, 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

비율은 45%에서 56%로 증가하였다. Sevilla & Smith(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녀 모두 돌봄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돌봄노동의 절대시간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石橋 et al.(2021)에서는 가사 및 자녀돌봄을 수행하는 

시간대에 주목한 결과,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고, 특

히 야간에는 남성와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줄어든다

는 점을 밝혀냈다. 즉, 야간에 자녀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남

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Del Boca et al. 

(2020)의 연구에서 자녀돌봄 활동은 가사 활동보다 부부 내에

서 더 균등하게 공유된다는 점도 밝혀냈다. Yerkes et al.(2020)

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와 자녀돌

봄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수행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있다. Xue & McMunn(2021)

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노

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태와 안준홍(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기혼

여성 중에서 전업주부의 평일 돌봄노동 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

에 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안미영(2022)의 연구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동시간변화에 주목하여

노동시간의 변화가 가사시간 및 돌봄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시간과 자

녀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유라·송운기·김성

훈, 2022; 장진희, 2021; Zamberlan, Gioachin & Gritti, 2021).

장진희(2021)의 연구를 보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간은 2.2시간 감소하였고, 자녀돌봄시간은 1.8시간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간 감소분은 1.6시간이었는데 

자녀돌봄시간은 6.7시간 증가하였다. 즉 여성은 노동시간의 감

소분보다 더 긴 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오유라 외(2021)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

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확률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Zamberlan et al.(2021)의 연구에서 남성이든 여

성이든 본인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

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태와 안준홍(2022)의 연

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증가는 가사노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영(2022)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

동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久保(2020)의 결과를 보면, 텔레워크 이용 그룹은 텔레워

크 미이용 그룹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가사, 돌봄

노동, 간호 및 간병 등의 가족원의 보살핌 시간의 증가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워크를 통한 통근시간 절약 등의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손연정(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시간 활용 변화를 살

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

나19 팬데믹 이후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비율이 남성의 응답비율보다 높았

다. 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과 생활의 분리가 남성에 비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돌봄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Zamarro 

& Prados(2021)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일

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노동시간이 길고, 돌봄

노동의 부담도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Craig & Churchill 

(2021)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노동시간은 약간 줄어

든 반면,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Zamberlan et al.(2021)에서

는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부부의 육아 중 65%~7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근로시

간이 감소하면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은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의 

50%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여성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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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부부의 돌봄노동시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의 돌봄노동의 증가를 간

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장진희, 박건와 이동선

(2022)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이 기존에 지

니고 있는 돌봄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

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발생한 돌봄공백은 여성의 양육부담을 증가시키고 있

었다. Zamarro & Prados(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

후에 학령기 자녀가 없는 여성과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 사

이에, 심리적 스트레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Xue & 

McMunn(2021)에 따르면 집안일과 자녀돌봄에 오랜 시간을 보

내는 여성들은 심리적 고통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일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시간 및 자

녀돌봄시간, 부부간 역할 분담이 증가 혹은 감소 등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요

인으로 노동시간의 변화,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통근시간의 변

화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의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일본 내각부가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네차례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의식 및 행동의 변화

에 관한 조사� 중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

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를 조사자료로 이용한다. 

본 조사는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남녀 10,128명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회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세 이상이며 배

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각 조사의 실시시기를 보면, 제1회 조사는 2020년 5

월, 제2회 조사는 2020년 12월, 제3회 조사는 2021년 4월~5월, 

제4회 조사는 2021년 9월~10월에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코로

나19 확산 직후인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행동수칙을 제안하는 만연방지 중점 조치 및 긴급사태 

선언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2021년 4월~5월에 실시된 제

3회 조사는 긴급사태 선언 중에 실시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한 생활의식 및 행동은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함에 따라 코

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3회 

조사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간 역할

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 평균(M)과 표준 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STATA 16.0를 사용하였다.

4.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표 1>)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일과 

생활에 

관한

의식 변화 

ʻʻ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귀하의 ʻ일

과 생활 중 어느 쪽을 중시하고 싶은지ʼ에 대한 의식에 변

화가 있었습니까ʼʼ라는 질문

1.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생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2. 코로나19 확산 전보다도 일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

3. 변화없음

으로 분류함

노동시간 

변화

ʻʻ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노동시간

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놓고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이 20% 감소했을 경우 ｢80｣, 노동시

간이 1.3배 증가했을 경우 ｢130｣으로 표기합니다. 최고치

를 ｢200｣으로 놓고 답해 주십시오ʼʼ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통근시간 

변화 

ʻʻ코로나19 확신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일주일 동

안 통근에 걸린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ʼʼ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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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성별
남성 559(56.9)

여성 424(43.1)

연령계층

20대 99(10.1)

30대 426(43.3)

40대 379(38.6)

50대 79(8.0)

학력

고졸 이하 202(20.6)

전문학교・단기대학 251(25.5)

대졸 이상 530(53.9)

고용형태
정규직 712(72.4)

비정규직 271(27.6)

가구 연간소득

600만엔 미만 373(37.9)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 279(28.4)

800만엔 이상 331(33.7)

본인 연간소득

300만엔 미만 359(36.5)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371(37.7)

600만엔 이상 253(25.7)

주1) 연령계층: 19세 1명은 20대로, 60대 이상 6명은 50대로 분류함.

고용형태: 정규직과 회사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 자영업 ‧ 가내공업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주2) 2021년 4월 30일 기준 환율 100엔당 1030원. 예를 들어 600만엔은

61,800,000원 상당

주3) 일본 厚生労働省(2020）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553만엔.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분석대상자로 하였으므로 전체가구보다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다소 높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83)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성별

을 보면, 남성 56.9%, 여성 43.1%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계층

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각각 43.3%, 38.6%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0.1%, 50대는 8.0%였다. 학력

은 대졸 이상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 이하, 

전문대학‧단기대학이 각각 20.6%, 25.5%를 차지하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는데, 정규직 72.4%, 비

정규직 27.6%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간소득을 보면, 600만 엔 미만

은 37.9%, 600만엔 이상 800만엔 미만은 28.4%, 800만엔 이상

은 33.7%로 나타났다. 본인 연간소득은 300만엔 미만 36.5%,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37.7%, 600만엔 이상 25.7%의 분

포를 보였다.

2. 분석결과

1)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에 대한 

역할분담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3참조>. 

전체적으로 ʻ남편 역할 증가ʼ라는 응답비율이 ʻ부인 역할 증가ʼ

라는 응답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은 ʻ남편 역할 증가ʼ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 ʻ부인 역할 증가

ʼ라고 응답한 비율이 6.6%인 반면, 여성은 ʻ남편 역할 증가ʼ는 

20.3%, ʻ부인 역할 증가ʼ는 17.7%로 나타났다.

　

남편  

역할 

증가

부인  

역할 

증가

부부  

역할

증가

부부 

역할 

감소

변화 

없음
합계 



전체
238

(24.2)

112

(11.4)

75

(7.6)

6

(0.6)

552

(56.2)

983

(100)
　

성

별

남성
152

(27.2)

37

(6.6)

49

(8.8)

4

(0.7)

317

(56.7)

559

(100
33.182***

여성
86

(20.3)

75

(17.7)

26

(6.1)

2

(0.5)

235

(55.4)

424

(100)

***p ˂ .001

<표 3>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단위: 빈도/%)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은 38.8%,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남

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했다는 남성의 응답비율은 37.6%, 여성의 응답비율은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ʻʻ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가사·자

녀돌봄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변화하였습

니까ʼʼ라는 질문

1. 남편 역할 증가   2. 부인 역할 증가

3. 부부 모두 역할 증가   4. 부부 모두 역할 감소

5. 부부 역할분담 변화 없음

으로 분류함 

가사 및 

육아시간 

변화

ʻʻ코로나19 확산 이전(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가사·자

녀돌봄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

전(2019년 12월)의 가사·자녀돌봄시간을 100으로 놓고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사·자녀돌봄시간이 

20% 감소했을 경우｢80｣, 가사·육아시간이 1.3배 증가했

을 경우 ｢130｣으로 표기합니다. 최고치를 ｢200｣으로 놓고 

답해 주십시오ʼʼ라는 질문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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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감소 변화없음 증가 합계 


전체
134

(13.6)

468

(47.6)

381

(38.8)

983

(100)　

성

별

남성
71

(12.7)

278

(49.7)

210

(37.6)

559

(100)
2.524

여성
63

(14.9)

190

(44.8)

171

(40.3)

424

(100)

<표 4>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

(단위: 빈도/%)

2)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효과

(1)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에 노동시간과 통근

시간이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에 노동시

간과 통근시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

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5 참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과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실제적인 

시간량 변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항

로짓분석의 준거집단은 부부 역할분담에 변화가 없는 그룹이

다. 먼저 남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변화의 효

과는 노동시간이 감소했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근시간 변화의 효과

는 통근시간이 감소했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

률이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식 변화의 효과

를 살펴보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3.8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 있어

서 노동시간 감소의 효과보다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식

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근시간 감소

의 효과는 노동시간 감소의 효과 및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의식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부부 역할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 모두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3배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노동시간의 변화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을 중시하게 되

었다는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

룹에 속할 확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에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

이 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일을 중시하게 된 경

우, 부부간 역할이 부인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관계를 보여준

다고 볼 수 있다. 연령계층, 학력, 고용형태, 가구 연간소득, 본

인 연간소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기간에는 부부간 역할분

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 변화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의 통

근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 모두 남편 역할 증가 그

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근 시간이 감소

한 경우에는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4.4배, 통근

시간이 증가한 경우에는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

을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

는 연령계층과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 50대에 비해서 20대의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

할 확률이 8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비해

서 정규직일 경우 남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역할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노

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여성의 노동시

간과 통근시간이 감소할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

률이 각각 2.5배, 4.6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

수 중에서는 학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서 전문학교·단기대학 학력의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

에 속할 확률이 5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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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의 변

화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6 참

조>. 다항로짓분석의 준거집단은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변

화가 없는 그룹이다. 먼저 남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

동시간 변화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모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그룹

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5.3배, 6.2배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소하

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역시 남성의 노동시간과 통근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

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8배 높아졌고, 남성의 통근시간이 감

소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3.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생활의식에서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은 변화 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

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 유의차는 인

정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본인 연간소득이 300만엔 미

만 혹은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 일 경우, 6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비해서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엔 이상 600만엔 미만일 경우에 

6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비해서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

룹에 속할 확률이 19%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계층

의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50대에 비해서 20대 혹은 30대의 경

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각각 2.7

배,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과 통

근시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한 

경우와 노동시간이 증가한 경우 모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

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함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각각 

5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통근시간이 증가하

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과 고용형태가 영

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졸 이하에 비해서 대졸 이상의 경우 .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66%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감소 그룹에 속할 확률이 5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과의 관계를 보면, 

일과 생활 의식변화 중에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에 속할 확

률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감소

할 경우,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1.8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 가사 및 자녀돌

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

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등의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노동

시간과 통근시간 변화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의식 및 행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는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

기화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5월에 실시된 조사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

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

를 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

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전체적

으로 ʻ남편 역할 증가ʼ의 응답 비율이 ʻ부인 역할 증가ʼ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성별 분석의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ʻ남편 역할 증가ʼ라는 응답비율이‘부인 역할 증가ʼ라는 응답비

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이 남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

데, 남성의 입장에서 남편의 역할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

간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노동시

간 및 통근시간이 감소했을 때, 자신의 역할이 증가된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동시

간이 감소한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역할분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근시간이 감소한 경

우,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역할분담을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筒井(2022)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가정생활이 단

기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과 상반되는 결과로 노동시간 및 통근

시간과 같이 제도의 뒷받침 없이 개인의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

운 노동조건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서 변화되었을 때 의외로 개별가정이 그에 대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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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

이 밝혀졌다.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통근시간의 감

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통근시간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결과로 통근시간의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수진

(2022)의 연구에서 일본의 20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ʻ텔레워크ʼ의 방식을 경험

한 비율이 20.1%, ʻ유연근무ʼ를 경험한 비율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사건으로 인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개별 가정이 대응하면서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 수립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고 보여진다.

셋째,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변화와 부부간 역할분담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얻어졌다. 남성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변화없음 

그룹에 속할 확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

성이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경우에는 부인 역할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이 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일을 중시하

게 될 경우, 부부간 역할이 부인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관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스스로 생활을 중시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남편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

지만, 여성이 생활을 중시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남편 역할이 

증가한다는 점은 가정 내 역할분담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

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남편의 가사참여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는 최유정, 최미라와 최샛별(2019)

의 연구결과처럼, 남편과 부인의 가정내 역할분담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과 생활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는데 남성와 여

성이 인식하는 ʻ생활ʼ의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남편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분석결과는 남성의 결과와

는 다소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이 생활을 중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그룹에 속할 확률

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여성이 

상정하고 있는 ʻ생활(라이프)ʼ의 범위보다 남성이 상정하고 있

는 ʻ생활(라이프)ʼ의 범위가 넓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는 가정내 역할분담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ʻ생활

(라이프)ʼ의 영역에 대한 의미를 심도있게 파악해 보는 것도 추

후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노동

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가정내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

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가정내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냈다.

다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

혀두고자 한다. 첫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에 대한 심도있

는 고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시간이나 통근시간의 감소

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은 노동시장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가 응답자 스스로 원한 상황인지,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강제적인 감소인지, 혹은 근무일수가 줄

어든 결과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에 이용하지 못한 제한점

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 속

에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동시간의 감소가 가사 및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요인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일 가능

성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 및 교육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선택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자녀돌봄시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고려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생활시간 영역을 다루는 연구

에서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지

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가 가사시간과 자녀

돌봄시간을 묶어서 하나의 문항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가사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묶어서 분석하였고, 이로 인

해 보다 세분화된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

혀둔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 변화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감소 및 증가라고 

응답한 항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가

정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사항목,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대

한 정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양상의 추이를 도출해 내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하나의 예로, 筒井

(202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의 건강관리라는 가사노

동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

사노동의 실태와 문제를 가시화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른바 ʻ이름없는 가사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소

개하고 있다. 大和ハウス(2017)의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30가지의 집안일 항목에 대해서 가

사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부인이 일상적으로 실행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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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없는 가사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ʻ이름없는 가사ʼ가 

가사의 총량을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남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가사 및 자녀돌

봄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 나아

가서 가사항목 등의 구체화를 통해 가정내 부부간 역할분담을 

가시화하는 작업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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